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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부지방 집중호우, 남부지방 폭염  
○ 중부지방 집중호우 주의!

- 1일 새벽~오전 시간당 30~50mm, 2일 새벽~오전 시간당 50~80mm

- 8월 2일까지 총 누적강수량 250mm 이상 많은 비

○ 남부지방 중심 폭염과 열대야 주의

[ 8월 2일 새벽 기압계 모식도 ]

2020. 7. 31.(금) 16:00 (총 5매)    즉  시 

예보국 예보분석팀
팀  장  박 철 홍
주무관  우 진 규

02-2181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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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강수 전망 ]

□ (전망) 우리나라 남서쪽 해상으로부터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

가운데,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7월 

31일(금) 밤~8월 2일(일)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

비가 내리겠습니다.

○ 7월 31일 밤에 서울‧경기도에 비가 시작되겠고, 8월 1일(토) 새벽에는

강원영서, 낮에는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. 이후 정체전선이 

북상하면서 2일 오후에 충청도는 비가 그치겠지만, 서울‧경기도와

강원도는 이후에도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.

□ (강수집중 구역과 시기)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가 

남쪽으로부터 유입된 고온의 수증기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

강하게 발달하는 서울·경기도와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1일 새벽~

오전은 시간당 30~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, 특히 2일 새벽~

오전에는 시간당 50~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.

○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

가운데 대비가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.

○ 한편 정체전선에 가까운 북한지방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어, 경기

북부 인근 강 유역(한탄강, 임진강 등)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

상승할 수 있으니, 저지대 및 상습 침수 구역의 거주민과 캠핑장·

피서지 야영객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
○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 

사이에서 폭이 좁은 비 구름대가 형성되고, 정체전선이 남북으로

오르내리며 인근 지역 간의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겠으니, 수시로

발표되는 기상속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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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강수량) 비구름대가 주로 중부지방의 북쪽으로 지나가면서 

비구름대와 가까운 서울·경기도와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8월 2일까지

최대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

• 예상강수량(7월 31일~8월 2일)

- 서울·경기도, 강원영서, 충청북부, 서해 5도: 50~150mm

(많은 곳 서울·경기도, 강원영서 250mm 이상)

- 강원영동, 충청남부, 전북북부, 경북북부: 20~60mm

□ (향후 전망) 3일(월) 이후에도 정체전선이 당분간 중부지방과 

북한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서울·경기도와 강원영서를 중심으로

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. 한편, 8일(토)~10일(월)은 북

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

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

○ 특히, 야간(밤~아침)에 비구름이 강해지는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겠고,

3일은 북서쪽으로부터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비가 더욱 강하게 

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기상청 홈페이지(날씨누리)와 날씨알리미 앱을

통해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.

□ (변동성) 향후 필리핀 인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 또는 태풍이 

발생할 경우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와 강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

높고, 북태평양고기압의 미세한 진동에도 정체전선에 동반된 

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남북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앞으로

발표되는 중기예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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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최근 장마의 특징 ]

□ 최근 장마기간 동안(7월) 우리나라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

강하게 유입되고,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느리게 북상하면서

정체전선은 제주도남쪽해상에 머물고 있었으나, 북태평양고기압이

점차 확장함에 따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강수영역의 형태가

달라지고 있습니다.

○ (6월 10일~7월 27일) 주기적으로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이 

정체전선을 끌어올리면서 강한 비가 지속되는 시간은 비교적 짧았지만,

강수영역이 남북으로 폭 넓게 형성되면서 전국 곳곳에 영향을 

주었으며,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물러나는 시기에는 정체전선이 

다시 남쪽 먼 해상으로 남하하는 경향이 반복되었습니다.

○ (7월 28일 이후) 북태평양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정체

전선이 함께 우리나라로 북상하고, 고기압 가장자리로부터 따뜻한

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강수구역이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게

나타나고, 한 곳에 강한 비가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,

이후에도 이러한 특징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[ 6월 10일~7월 27일 강수 특징 ] [ 7월 28일 이후 강수 특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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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더위 전망 ]

□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

자리 잡으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는 가운데, 강원동해안과 남부

지방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이 30℃ 안팎으로 올라 

더운 곳이 많겠습니다.

□ 특히, 남부내륙과 강원동해안, 제주도는 낮 기온이 33℃ 이상 

올라 매우 덥겠고, 강원동해안과 제주도는 아침기온이 25℃를 

웃돌아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많겠습니다. 중부지방에서도 

낮 기온이 30℃ 안팎으로 오르는 가운데, 높은 습도로 인해 

체감온도는 더욱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


